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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수분 함량이 다른 조건에서 투 율의 차이가 묘삼의 

생육에 미치는 향

이성우1*, 동윤1, 김충국1, 연병열1, 김 국1, 김태수2, 차선우1

1
농 진흥청 작물과학원 인삼약 연구소, 

2
농 진흥청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

우량묘삼을 생산하기 해서는 당한 원야토의 선정  약토 조제 그리고 종 후 수에 의한 

토양수분의 조 과 해가림에 의한 투 율의 조 이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. 토양수분을 

11~19%로 조 하고 투 율을 21~30%로 조 하여 묘삼이 생육  수량성을 조사한 결과는 

다음과 같다. 

토양수분이 감소될수록 엽록소함량은 감소하 는데, 일평균 투 율 21%와 25%에서는 뚜

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평균 투 율 30%에서는 토양수분함량이 감소될수록 엽

록소함량은 히 감소하 다. 토양수분이 감소됨에 따라 고온장해율은 증가되었는데, 일

평균 투 율 21%의 경우 토양수분이 19~13% 일 때 고온장해율의 격한 증가는 없었으나 

토양수분 11%에서는 고온장해율이 격히 증가되었다. 3.3㎡(칸)당 생근 , 주당근   사용

가능 묘삼수는 토양수분이 감소될수록 뚜렷이 감소되었는데, 토양수분함량이 한 조건

(18.9%)에서는 투 량이 증가되어도 수량의 감소는 었으나 토양수분이 감소되면 투 량

이 증가될수록 생육은 히 억제되었다. 변율은 토양수분이 많고 투 율이 높은 처리에

서 히 증가되었는데, 투 율과 토양수분함량 간에 일정한 계는 없었다. 

* 주 자 : Tel 043-871-5541, mail : leesw@rda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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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 묘삼의 장온도  기간에 따른 이식 후 출아율의 변화

이성우, 김충국, 동윤, 배 석, 차선우

농 진흥청 작물과학원 인삼약 연구소

인삼의 묘삼은 이식하기 1～2일 에 채굴하여 햇볕을 차단하고 자연상태의 온도에서 보 하
여 곧 바로 이식하는 것이 례이지만 이식 후 비가 내리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식날짜
가 지연될 경우 출아율이 하되어 결주율이 증가되는 문제 이 있다. 따라서 이식이 지연
될 경우 출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온도와 기간을 구명하고자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
같다.
묘삼 장온도  장기간별 발뇌율의 변화는 0℃에서는 30일간 장을 하여도 발뇌가 이
루어지질 않았으며, 60일 장 시 10.1%, 90일 장 시 20%의 발뇌를 보 다. 5℃에서는 5
일간 장 시 5.0%의 발뇌를 보인 후 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뇌율이 증하여 90일 

장 시는 100% 발뇌되었다. 10℃에서는 장기간이 10일 이상 경과 될 경우 하게 발
뇌율이 증가되었으며 45일 장 시는 100% 발뇌되었다.
묘삼의 장온도  장기간에 따른 이식 후 출아율의 변화는 0～5℃에서 20일간 장 후 
이식을 할 경우 90.7～91.7%가 출아되었으며, 60일간 장 시에는 출아율이 50.7～55.5%로 

하게 감소되었다. 장온도 10℃에서는 5일간 장 후 이식을 할 경우 97.7%가 출아되
었으나, 장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출아율이 하게 
감소되었다. 
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0～5℃에서는 장기간 20일 미만, 10℃에서는 장기간 5일 
미만이 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.
* 주 자 : Tel 043-871-5541, mail : leesw@rda.go.kr




